
고물가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며, 모
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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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
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 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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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
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합니다.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입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